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8 pp. 149-155, 2019

https://doi.org/10.5762/KAIS.2019.20.8.149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149

재래흑염소의 형태적 특징 및 생육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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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Growth Performance
of Korean Native Black Go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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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유 재래흑염소 유전자원인 당진계통, 장수계통 및 통영계통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재래흑
염소 형태적 특징을 조사한 결과 장수계통과 통영계통의 모색은 전신 흑색을 나타내었으며 당진계통은 흑색 또는 흑갈색
으로 긴 털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부 개체에서 이모색이 출현하였고 당진계통, 장수계통 및 통영계통 순으로
그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재래흑염소의 계통별 육염과 뿔의 유무를 조사한 결과 통영계통에서만 육염이 출현하지 않
았으며 당진계통의 암염소와 숫염소에서 각각 1개체씩 무각의 특성을 보였다. 또한 귀의 길이와 꼬리의 길이는 암염소와
숫염소가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뿔의 길이와 수염의 길이는 숫염소가 암염소에 비해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래
흑염소의 체중을 조사한 결과 생시체중은 평균 2 kg이며, 숫염소가 암염소 보다 조금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3개월령의 
이유 시 체중은 모든 계통에서 숫염소가 암염소 보다 조금 높았으며 12개월령의 체중도 암염소가 계통별 16.5~19.3
kg, 숫염소가 18.3~22.2 kg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재래흑염소의 체형을 조사한 결과 계통별 체장과 체고는 숫염소가 
암염소보다 약간 컸으며, 흉폭과 흉위는 계통 및 성별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재래종 염소와 교잡
종 염소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 마련과 나아가 재래흑염소 개량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for investigating the phenotypic traits and growth 
characteristics of Korean native black goats. The Jangsu and Tongyoung strains were shown to have 
black hair, while the Dangjin strain was shown to have black or dark brown long hair. Only the 
Tongyeong strain was found to have no wattle and one goat each from the females and males of the
Dangjin strain was found to have no horns. The lengths of the ears and tails were similar for the female
and male goats, while the lengths of horns and beards were longer in the male goats. The birth weight 
was 2 kg on average, with that of male goats tending to be slightly heavier than that of the females. 
Weights at the weaning period were found to be slightly heavier for the males. Also, at 12 months, the
weights of the male goats by strain were shown to be heavier than that of the females. The body length
and depth by strain were found to be higher for the male goats, while no differences in the chest width 
and girth between the strains or gender were found.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s
for differentiating between native and crossbred Korean black goat strains and for improving Korean 
native black go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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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전자원 보유국의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면서 자국
의 유전자원의 확보, 보존, 관리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활
용에 노력을 기울이고 국제적으로 생명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유전자원은 식량, 에너지, 환경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유용자원이며 특히 가축의 유전자원 가치는 
국제적으로 식량안보와 더불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염소
(Capra hircus)는 전 세계적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염소고기 생산과 새로운 품종개발을 위한 육종소재로 활
용되고 있다[1-3]. 한국 재래흑염소는 국제식량농업기구
(FAO) 산하의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 
http://dad.fao.org/)에 등록된 우리나라 유일의 염소이
지만,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표현형질에 대한 
조사와 유전적 다양성 평가 및 계통유전학적 연구는 미
미한 실정이다. 해외의 경우 염소의 품종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유전적 다양성 등에 관한 결과를 보고하
고 있다[4-6]. 국내의 경우 재래염소에 관한 연구는 계통
유전학적 분석[7-9], 성장곡선 추정[10] 및 산자수와 생
시체중에 대한 유전모수 추정[11]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
된 바 있으며 1970년대에 재래염소의 표현형 조사에 관
한 연구가 일부 보고된 바 있다[12-13]. 최근 들어 건강
식품에 대한 축산물의 수요 증가로 인해 염소고기도 약
용에서 육용으로 그 소비패턴이 다변화 되고 있다. 또한, 
염소의 사육두수 증가로 염소농가 역시 규모화 및 전업
화 되고 있으나, 유용종과 육용종의 염소가 수입되어 농
가에 보급된 이후 육량 위주의 염소개량을 위해 대부분
의 재래염소가 난교잡 되어 순수한 재래흑염소는 멸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래가축 유전자원의 수집·보존에
만 치중하여 보존축의 경제형질 특성 조사에 관한 연구
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재래흑염소 유전자
원의 보존, 관리와 함께 지속가능한 산업적 활용을 위해
서는 재래흑염소 유전자원으로 수집 보존하고 있는 당진
계통, 장수계통 및 통영계통의 필수형질에 대한 표현형질 
및 유전적 특성 구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나라 고유의 염소 유전자원인 당진계통, 통영계통, 장수
계통의 표현형질의 특징을 조사하고 성장특성을 체계적
으로 조사하여 재래종과 교잡종을 구별하는 기준을 마련
하고, 표준외모 심사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 가축
재래흑염소의 유전자원은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충남 태안 안면도(당진계통), 경남 통영 욕지도(통영계
통), 전북 장수 번암면(장수계통)에서 재래염소를 수집한 
후 다른 종과 교잡하지 않고 순수한 혈통(폐쇄축군)으로 
유지, 관리하였다. 재래흑염소의 표현형질 특성을 조사하
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국립축산과학원 가
축유전자원센터에서 유전자원으로 보존 및 증식한 당진
계통 암염소 91두, 숫염소 98두, 합계 189두, 장수계통 
암염소 124두, 숫염소 118두, 합계 242두 및 통영계통 
암염소 125두, 숫염소 150두, 합계 275두를 대상으로 
총 706두를 조사하였다.

2.2 조사 항목
1) 형태적 특징
재래흑염소 3계통(당진, 통영, 장수)의 형태학적 특징

을 조사하기 위하여 모색, 육염 및 뿔의 유무를 육안으로 
조사하고 뿔 길이, 귀 길이, 꼬리 길이 및 수염 길이를 각
각 줄자 등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 체중조사
재래흑염소 3계통(당진, 통영, 장수)의 체중을 위하여 

생시체중, 3개월령 이유 시 체중 및 12개월령의 체중을 
각각 0.1~100 kg 눈금이 있는 체중계를 사용하여 성장
단계별 체중을 측정하였다. 

3) 체형조사
재래흑염소 3계통(당진, 통영, 장수)의 12개월령의 체

형을 조사하기 위하여 체장, 체고, 흉폭 및 흉위를 줄자를 
사용하여 계통별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재래흑염소의 형태적 특징
2010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재래흑염소의 유전자원 

3계통(당진, 통영, 장수) 총 706두에 대한 형태학적 특징
을 조사한 결과 Table 1과 같다. 장수와 통영계통의 모
색은 전신 흑색을 나타내었으며 당진계통은 흑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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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Korean native black goats strains(heads)

Dangjin Jangsu Tongyeong

Female
(91)

Male
(98)

Female
(124)

Male
(118)

Female
(125)

Male
(150)

Coat colour

- All black - - 118 117 120 148
- Black with dark brown 91 98 - - - -

- Black with white patch 6 5 6 1 5 2
Wattles 3 2 - 1 - -

Naturally polled (hornless) 1 1 - - - -

Table 1. Coat colour pigmentation pattern, presence or absence of wattles and horns of the Korean native 
black goats.

흑갈색으로 긴 털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모색에 이모색이 혼재해 있는 비율은 당진계통은 암염

소 6.6%, 숫염소 5.1%, 합계 5.8%, 장수계통은 암염소 
5.1%, 숫염소 0.9%, 합계 3.0%, 통영계통은 암염소 
4.2%, 숫염소 1.4%, 합계 2.6%로 당진계통, 장수계통 및 
통영계통 순으로 그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재래흑염소는 모색이 흑색을 대표하고 있으
며 일부 개체에서 이모색이 출현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12-13]. 대부분의 가축 품종의 흑색 모색은 열성의 형질
을 보이며 이모색이 없고 흑색의 모색 표현형을 가지더
라도 순수한 재래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14]. 향후 염소의 모색관련 유전자로 밝혀져 있는 
MC1R, MITF, TYRP1 등 모색 연관 SNP를 구명하여 
재래흑염소 우량계통 선발 시 도태기준 및 흑염소 개량 
시 모색고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재래흑염소의 유전자원 3계통의 육염 유무를 조사한 
결과 당진계통에서 암염소 3개체(3.3%)와 숫염소 2개체
(2%)에서 장수계통에서는 숫염소 1개체(0.8%)에서만 육
염을 가진 개체가 조사되었으며 통영계통에서는 암염소
와 숫염소의 모든 개체에서 육염이 출현하지 않았다. 

재래흑염소의 통영계통은 욕지도에서 수집한 유전자
원으로 욕지도 염소에서는 육염이 전혀 출현하지 않았다
는 Lee 등(2001)의 보고와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5]. 재래흑염소는 육염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당진계통과 통영계통과 유사한 결과로 강 (1975)의 보고
에서도 경북지방 등 일부지역의 재래흑염소의 경우 수염
방울이 있는 것이 5.8%가 발견되었다고 보고하였다[13]. 

일반적으로 염소의 육염은 단순 우성으로 염소 품종에 
따라 출현 비율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으며 누비안종은 
보통 육염이 없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앙고라종의 경우 
100%, 일본재래종의 경우 80~90%, 자아넨종 및 알파인

종에서도 보통 60%이상 출현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14,16,17]. 재래흑염소의 육염 연관 후보는 10번 
chromosome band의 FMN1/GREM1 region의 SNP 
위치 및 정보가 밝혀진 바 있으며[18] 향후 유전체 분석
을 실시하여 육염 형질에 관련한 특성을 구명할 계획이다.

재래흑염소의 유전자원 3계통의 뿔의 유무를 조사한 
결과 당진계통 암염소 1개체(1.1%)와 숫염소 1개체
(1.0%)에서 무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장수계통
과 통영계통은 암염소와 숫염소의 모든 개체에서 유각으
로 조사되었다. 염소의 뿔의 형태도 궁형, 나선형, 직선형 
등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염소 뿔 형태 분류
에 대한 설정 기준이 없어 향후 분류체계 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염소의 무각은 우성 유전 양식을 따르고, 
1번 염색체의 11.7-kb deletion의 원인에 의해 발현된
다고 보고 된 바 있다[19-20].

이상의 결과 재래흑염소의 표준외모는 모색이 흑색 또
는 흑갈색으로 뿔과 육염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강
(1975)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13]. 재래흑염소의 무각
과 육염의 출현은 순수한 재래종이 아닌 외래종 염소와
의 교잡종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재래흑염소 유전자원 12개월령의 3계통에 대한 뿔의 
길이, 귀의 길이, 꼬리의 길이 및 수염의 길이를 조사한 
결과 Table 2와 같이 조사되었다. 뿔의 길이는 암염소가 
8.3~11.6 cm, 숫염소가 18.3~20.2 cm, 귀의 길이는 암
염소가 11.4~12.6 cm, 숫염소가 12.0~12.6 cm, 꼬리
의 길이는 암염소가 12.0~13.1 cm, 숫염소가 
11.8~13.2 cm 및 수염의 길이는 암염소가 4.3~7.9 cm, 
숫염소가 9.7~13.1 cm로 조사되었다. 귀의 길이와 꼬리
의 길이는 암염소와 숫염소가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였
으나 뿔의 길이와 수염의 길이는 숫염소가 암염소에 비
해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0권 제8호, 2019

152

Characteristics

Korean native black goats strains

Dangjin Jangsu Tongyeong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Horn length(cm) 11.6±2.0 18.4±2.8 10.1±1.2 20.2±1.3 8.3±1.1 18.3±2.7
Ear length(cm) 12.4±0.4 12.0±0.5 11.6±1.0 12.6±0.4 11.9±0.4 11.4±0.4

Tail length(cm) 13.1±1.3 12.8±0.2 12.9±0.5 13.2±0.8 12.0±0.9 11.8±0.8
Beard length(cm) 7.9±2.3 11.3±2.0 5.2±2.3 13.1±0.4 4.3±2.4 9.7±0.9

Table 2.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12-month-old Korean native black goats.

Characteristics

Korean native black goats strains

Dangjin Jangsu Tongyeong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Horn length(cm) 15.8±1.9 36.6±4.6 13.8±3.4 26.8±5.1 14.6±1.9 30.7±3.5
Ear length(cm) 12.1±0.7 13.1±0.4 12.6±0.2 11.7±0.9 13.0±0.5 12.7±1.0

Tail length(cm) 13.6±0.4 14.4±1.2 13.1±0.8 13.4±0.4 13.4±0.9 13.5±0.8
Beard length(cm) 14.5±1.7 27.4±4.4 11.6±2.3 22.8±3.7 8.8±1.8 21.6±1.8

Table 3.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36-month-old Korean native black goats.

Body weights
(kg)

Korean native black goats strains
Dangjin Jangsu Tongyeong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Birth weights 1.9±0.5 2.3±0.6 2.1±0.5 2.0±0.4 1.8±0.5 2.0±0.4

Weaning period 9.3±2.9 10.2±3.8 9.3±2.5 10.1±2.7 9.0±2.3 9.7±3.0
12-month-old 18.7±4.1 22.2±2.0 19.3±3.5 18.3±6.0 16.5±3.3 21.2±4.4

Table 4. Body weight of Korean native black goats in stages of growth. 

Body size
(cm)

Korean native black goats strains

Dangjin Jangsu Tongyeong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Body length 54.2±4.9 55.1±3.7 53.4±5.1 56.5±4.4 51.9±2.6 53.2±3.9
Body depth 44.4±3.7 45.3±3.8 45.7±3.7 50.5±6.2 42.5±3.4 43.0±3.4

Chest width 25.4±1.8 25.1±1.4 25.9±1.8 26.8±2.2 25.4±1.2 25.7±2.0
Chest girth 54.9±5.9 55.1±4.7 54.1±4.4 56.6±3.4 52.0±2.9 52.9±3.5

Table 5. Body size of 12-month-old Korean native black goats.

또한 Table 3와 같이 36개월령의 재래흑염소 유전자
원 3계통에 대한 뿔의 길이, 귀의 길이, 꼬리의 길이 및 
수염의 길이를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귀의 길이
와 꼬리의 길이는 12개월령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뿔의 
길이와 수염의 길이는 염소가 성장하면서 계속 자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유사한 결과가 Lee (2001) 
등의 조사결과에서도 보고 된 바 있다[15].

3.2 재래흑염소의 성장단계별 체중

재래흑염소의 유전자원 3계통의 성장단계별 체중을 
조사한 결과 Table 4와 같다. 재래흑염소의 생시체중은 
암염소가 계통별 1.8~2.1 kg으로 평균 1.9 kg이며, 숫염
소가 2.0~2.3 kg으로 평균 2.1 kg 숫염소가 암염소보다 
조금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3개월령의 이유 시 체중
은 모든 계통에서 숫염소가 암염소보다 조금 높은 경향
을 보였다. 12개월령의 체중은 암염소가 계통별 
16.5~19.3 kg, 숫염소가 18.3~22.2 kg으로 조사되었
다. 가축의 성장형질인 체중은 각 개체들에 있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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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서 측정할 수 있으며 수리적인 기법으로 각종 성
장곡선 모형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재래흑염소의 성
장곡선 추정에 관한 연구도 Lee 등(2016)에 의해 보고된 
바 있으며 재래흑염소는 태어난 지 235∼236일쯤 가장 
크게 성장하며, 숫염소는 당진계통이 다른 계통에 비해 
성장이 빠르고, 암염소는 통영, 장수, 당진 순으로 일찍 
성장했다고 보고하였다[10].

3.3 재래흑염소의 체형
재래흑염소 3계통(당진, 통영, 장수)의 12개월령의 체

형을 조사한 결과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재래흑염소
의 계통별 체장은 암염소가 51.9~54.2 cm, 숫염소가 
53.2~56.5 cm로 암염소보다 약간 컸으며, 체고도 암염
소가 42.5~45.7 cm, 숫염소가 43.0~50.5 cm로 체장과 
마찬가지로 약간 크게 나타났다. 또한 재래흑염소 3계통 
중 통영계통이 당진계통과 통영계통에 비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흉폭과 흉위에서 계통 및 성별 간의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재래흑염소의 체형 측정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
년대 초반에 일부 조사된 적이 있으며[13,22,23] Lee 등
(2016)에 의해 재래흑염소로부터 조사된 체중 측정 기록
을 바탕으로 곰퍼츠(Gompertz) 모형을 적용하여 재래
염소 성별 성장곡선을 추정하고, 추정된 성장모형의 모수
를 이용하여 재래염소에 대한 성장특성을 조사한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10].

4. 결론

본 연구는 국제식량농업기구 (FAO) 산하의 가축다양
성정보시스템(DAD-IS, http://dad.fao.org/)에 등록된 
우리나라 재래흑염소 3계통(당진계통, 장수계통, 통영계
통)의 표현형질과 성장특성을 조사하였으며 계통과 성별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재래흑염소(당진계
통, 장수계통, 통영계통)의 모색은 전신 흑색과 갈색을 띤 
흑색(흑갈색)이 기본모색이며 일반적으로 뿔과 수염이 
있고 육염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래흑염소의 체중
을 조사한 결과 생시체중은 평균 2 kg이며 이유 시 체중
은 모든 계통에서 숫염소가 암염소보다 조금 높은 경향
을 보였으며 12개월령의 체중도 숫염소가 높게 조사되었
다. 체중과 체위는 계통간과 성별간의 차이가 있으나 흉
폭과 흉위는 12개월령의 재래흑염소 계통 및 성별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향후 재래흑염소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표현형질 조사
연구 뿐만 아니라 특성규명을 위한 보다 정밀하고 많은 
분석 항목의 연구와 유전체간의 비교 분석 연구도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는 재래흑염소 유전자원
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에 활용하고, 재래흑염소 개량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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